
석유관리원 강승철 이사장 사임

강승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5월28일 공식 사임했다.

강승철 이사장의 임기는 2014년 7월까지로, 새정부 들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 가운데 임기 도중 자

리에서 물러난 것은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, 허증

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, 김경수 한국산업단지공단

이사장에 이어 4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.

강승철 이사장은 5월28일 오전 이임식을 갖고

“2011년 7월 취임 때 약속했던 기관의 법적지위 강화,

진취적인 조직문화 구현, 인간과 시스템 조화 등을 이

루고 갈 수 있게 돼 마음이 가볍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다만, 석유관리원의 숙원인 <석유제품 수급보고 전

산화> 구축을 본궤도에 올려놓지 못하고 떠나는데 대

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.

강승철 이사장은 취임 후 가짜석유 단속방법을 주

유소 반복 단속에서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를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가짜석유 유통을 크게 줄였다.

가짜석유 유통망을 역추적할 수 있는 <찾아가는 자동차 연료 무상분석 서비스>를 고안해 전국적으로 시행

하고 주유소계의 반대를 뿌리치고 수급보고 전산화 사업을 밀어붙이는 등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강한 추진력

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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